
광주시가광주공항국제선임시취항을

공식화하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광

주군공항이전갈등이다시고개를들고

있다.

무안공항정상화로드맵이지연되는가

운데광주시가국제선기능부활을공식

화하자 무안군과 지역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나선것이다.

21일 광주시와전남도등에따르면광

주시는지난 15일국토교통부에몽골울

란바토르, 베트남나트랑, 중국옌지, 장

자제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제출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무안공항장기폐쇄로인한시민

불편해소와관광업계지원을위한불가

피한결정이라는입장이다.

김영선광주시통합공항교통국장은 당

초국토부가무안공항재개항로드맵을3

월중발표하기로했지만, 공항폐쇄기간

이오는7월까지연장되며로드맵발표역

시지연됐다며 지역민불편과관광업계

의 어려움이 심각해져 임시취항 신청을

결정하게됐다고밝혔다.

광주시는국제선임시취항이한시적인

조치이며,민간 군공항통합이전과는무

관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무

안군과지역시민사회는이번결정이무

안군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반발하고있다.

무안군은 최근입장문을 통해 광주시

의 국제선 임시취항은 실효성이 떨어지

며, 지역간갈등만유발할것이라며 광

주공항국제선운항을위한CIQ(세관 출

입국검역) 시설 설치 및 무안공항 시설

이전 등을 고려하면 무안공항 재개항이

오히려현실적이라고주장했다.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

위원회(무안범대위) 또한이날입장문을

내고 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도지

사가대선공약과제로 민군공항통합이

전추진을제시한것은 10만무안군민의

의사를무시한처사라고강력비판했다.

무안범대위관계자는 작년10월강기

정시장이 함흥차사 , 양심불량 과같은

언행을통해무안군민에게상처를준것

에 대해 미안하다고 밝힌 지 6개월 밖에

지나지않았다고꼬집으며 광주시는지

난 2020년민간공항이전결정을유보했

을당시부터뚜렷한해결책을제시하거나

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려고노력하

기보다는이기적인태도만관철하며지

역갈등만조장하고있다고꾸짖었다.

전남도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논란의

중심에섰다. 전남도는차기대선공약으

로 무안국제공항을동북아 대표 관문공

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

만, 해당구상속에민군공항통합이전

도포함돼있어무안군민의반발을사고

있다.전남도는지난해11월광주시에무

안군수용성을확보하기위한종합적대

안을요구했으나, 진전된논의는없는상

태다. 오지현기자

2025년4월22일화요일 음력3월25일제10224호

2면에계속

시민불편해소관광업계지원책

무안군 임시취항실효성떨어져

도,대선공약민군공항통합이전

정부적극중재,지역갈등봉합을

무안공항재개항로드맵도관심

광주시임시국제선추진…군공항이전갈등재점화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을 걷자
5월24일 오전 8시30분

제21대대통령선거를 42일앞둔 21일광주시선관위직원들이 1층사무실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을위한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운영하고본격적인

단속에들어갔다. 김양배기자

시선관위사이버공정선거관리단

가난한자의벗…청빈한삶실천

2013년부터12년간전세계14억가톨

릭신자를이끌어온프란치스코(사진)교

황이 21일(현지시간) 오전 88세로 선종

했다고교황청이발표했다.

교황청궁무처장인케빈페렐추기경은

프란치스코교황이오늘아침 7시 35분

에 아버지의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

했다.

페렐추기경은 그는삶의전체를주님과

교회를섬기는데헌신했다고덧붙였다.

프란치스코교황은최근심각한폐렴때문

에입원했다가회복해교

황청으로돌아온뒤활동

을재개하고있었다.

그는전날부활절대

축일에 성베드로 광장

에모인신자들을만나

고부활절메시지를전하기도했다. 프란

치스코 교황은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즉위 직후부터세계적인관심을끌었다.

허름한구두를신고순금십자가대신철

제십자가를가슴에걸고소형차에몸을

싣는 겸손하고 서민적인 교황의 모습에

세계인들은감동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교황선종… 전생을주님교회에헌신


